
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7. 19.(금)

국토부는 관계부처와 동일한 시장 인식 하에, 
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비즈, 7.19) >

◈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진단, 시장과는 반대로 읽고 있다

□ 부동산 시장상황 인식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습니다.

 ㅇ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“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

상황은 아니나, 서울·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재

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”고 말했으며,

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최근 주택시장상황에 대해 

최 부총리와 인식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

공통의 인식을 갖고, 8월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

대응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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